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ㅇ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6년 4월 7일(화) ~ 5월 6일(수) / 온라인 심의

  - (본심) 2026년 5월 15일(금)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연옥, 오판진, 이재진, 전지니, 하동기, 황정은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사업은 우수 대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동시

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술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지원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극분야는 올해 총 277건이 신청접수되어 

전년도 신청건수가 231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신청작품 

중 행정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작품을 심의위원회는 ‘작품성(80%)’, 

‘무대화 가능성(20%)’을 심의 기준으로 전수 검토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지원심의는 예심과 본심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 6인이 각 그룹별로 심의

대상 작품을 전수 검토하였고, 그룹별 예심 결과를 통해 결정된 본심 대상 21편의 

대본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고 최종 토의를 거쳐 총 8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모든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지원자 비공개(블라인드) 심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예심을 포함한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위원들 간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극작, 연출, 평론 분야에서 구성된 심의위원 6인은 소재가 갖는 동시대성, 극적 구성, 

무대화 가능성이라는 지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주제 및 구성적인 면, 기발표 작품과의 차별성, 오늘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동시대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연극이라는 

장르 특성을 감안해 무대화의 적합성 및 효과, 그리고 ‘공연’ 대본으로서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각 심의 단계에서 심층적으로 대본을 검토하면서, 극장에서 

꼭 만나고 싶은 대본이 많았음에도 한정된 지원규모로 인하여 선정작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 신청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오늘날을 다시 사유하거나 한국 근현대사 속 국가 폭력이라는 문제를 

성찰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시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작금의 현실에 질문을 던지거나 개인의 일상을 비롯해 가족 문제, 소수자 간 

관계성이라는 주제에 천착한 경우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라는 

지점과 관련하여 이주, 퀴어, 노동 문제 등을 극화한 경우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보다 신청 작품 상당수가 동시대에 필요한 윤리와 책임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존 연극 무대에서 잘 만나지 못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봉합되지는 않을지라도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관점을 확보하거나,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기발표작과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소재의 제한이 사라지고 장르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제작 환경을 감안

하더라도, 극 전개 과정에서 무대화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극장 안에서 

관객과 만났을 때의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제

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새로운 시선이나 세계관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미래 사회가 설정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소재와 설정이 

흥미로울지언정 극의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나 자극적인 

사건을 나열하면서 극을 이어가는 대본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단을 대상화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발견

하였습니다.

 대본을 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흥미로운 소재나 착상이 곧 의미 있는 대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심의위원 일동은 창작 시 이야기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대본공모 

사업이 공공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미로운 소재와 극작술이라는 

측면 외 작품의 공공성,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신청접수에도 한정된 지원규모로 보다 많은 우수 대본을 선정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모든 지원자 분들이 창작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며, 더 다양하고 폭넓은 작가 지원 제도가 우리 연극계에 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대본공모 사업에 응모해주신 지원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진심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극장에서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일동


